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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국내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은 인체해부학 및 실습을 교육받고 있다. 해부학은 의학

을 전공하는 데 있어 생명체 내부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 깊이 연구하는 기초학문으로 

크게 육안해부학(gross anatomy)과 조직학으로 구분 된다. 이 중 육안해부학은 맨 눈

으로 관찰 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학문이다. 해부학은 시신을 이용한 사

람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생물학적 변이와 병적인 변

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그림이나 인체 모형 등

을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시신을 이용한 해부 실습을 통해 사람의 몸 구조를 명확하

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해부학은 학생들이 임상의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의 의사로 양성되는데 필수적인 의학교육 과정이다[1,2]. 따라서 해부학의 학습

은 의학의 근본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매우 중

요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해부학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3]. 학생들의 이해도 및 학습효과를 높이는 교육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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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되며,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매체를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최근에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 중 빙고가 의학 

지식들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다[4]. 
빙고란 특정 주제의 단어나 숫자 등을 써 넣은 후 서로 번갈아 가

며 숫자나 단어 등을 불러 자신이 써 놓은 단어들을 지워나가는 게

임이다.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한 줄 또 몇 줄을 만들

며 빙고를 외치면 이기는 게임이다. 룰이 간단하고 어디서든지 간

편하며 흥미로운 방법으로 학습의 재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빙고는 국내에서는 교육학적으로 많이 시행

되지 않으며, 특히 의과대학 교육에서는 쓰여진 사례가 없어서 빙

고의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

부학 과목의 이해도 및 학습효과를 높이는 해부학 교육을 위하여 

빙고를 시행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빙고의 교육 효과와 장단점

을 분석해 보았고, 이 결과는 의학교육 개발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라 예상한다. 

Materials and Methods 

본 연구는 2018년 9월 K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1학년 학

생 총 53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해부학 이론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 5분 동안 학생들이 배운 내용

에 대한 빙고를 진행했고, 연구 도구는 Anatobingo라는 25칸으로 

된 학습용 빙고 용지를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습한 

해부학용어를 각자 적도록 하였다. 그 후 강의를 담당한 교수가 강

의 내용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면서 빙고를 진행하였다(Fig. 1). 빙

고를 하면서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답을 찾아보며, 정답과 비정답

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기 위해, 각 강의의 학습목표에 해당되는 

항목을 주로 문제로 출제하였다. 

빙고를 총 7회 진행 한 후, 빙고를 한 결과를 합계하여 정리하였

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습 효과 및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유용성, 성적 반영 

여부, 흥미유발, 지속성, 필요성, 적절한 시간, 관심도에 대한 총 7
개 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1) 빙고가 해부학 학습에 유용하였습니

까? (2) 빙고결과를 성적에 반영해야 할까요? (3) 빙고가 해부학 학

습에 흥미를 유발하나요? (4) 앞으로 해부학 강의에 빙고를 지속적

으로 할까요? (5) 빙고가 해부학 강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6) 빙고를 시행한 시간은 적절하였나요? (7) 빙고가 해부학에 대한 

관심을 올려주나요? 

설문은 리커르트(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대해 ‘매우 그렇

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설문

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빙고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설문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version 23.0 (SPSS Inc., Chicago, USA) 사용하

여 연구대상자들인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했고, 문항별 전체 평균을 

분석하기 위해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통계를 실시하였고, 모

든 통계적 유의도는 p < 0.05 수준에서 양측 검정을 실시하였다. 

Results 

빙고의 학습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53명의 의학과 1학년 학생

Fig. 1.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Anato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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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ssimus dorsi Thoracodo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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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bingo

오늘 배운 용어를 적고 빙고를 해봅시다 번호: 	 이름: 	

① Rotator cuff를 구성하는 근육과 지배하는 신경은? (rotator cuff는 제외)

② 다음 그림(winged scapulae)과 연관된 것은? (winged scapulae 인정)

③ Axillary artery의 분지는?

④ 위팔의 앞부분의 근육과 지배하는 신경은?

⑤ Surgical neck 부위에 골절이 되어 팔을 들지 못해서 환자가 왔다. 손상이 의심가는 신경과 근육은?

⑥ 팔의 medial rotation에 관여하는 근육과 지배하는 신경은?

⑦ Scapulae의 뒤에 있는 근육들로 만들어진 공간이나 틈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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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시행하였다. 빙고는 3줄 이상의 빙고를 한 학생이 나올 때

까지 시행하였다. 총 7회 진행한 결과, 학생당 평균 3.6줄의 빙고를 

하였고, 0에서 11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수업의 마지막 5분 동

안 진행하였고, 설문을 통해서 빙고의 학습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

다(Table 1). 
빙고의 학습효과 유용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그렇다(27명)라고 답

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보통이다(13명)라고 답했다. 성적 

반영여부 관해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40명)가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9명), 그렇다(2명), 매우 그렇다(1명), 보통이다(13명)로 답하였

다. 흥미유발에 대해서는 그렇다(29명)가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

(12명), 보통이다(10명), 그렇지 않다(1명), 매우 그렇지 않다(1명)라

고 답하였다. 학습 과정 속 지속성에 대해서는 그렇다(26명) 가장 많

았고, 보통이다(10명), 매우 그렇다(8명), 그렇지 않다(5명), 매우 그

렇지 않다(4명)로 답하였다. 그리고 빙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

다(21명)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16명), 매우 그렇

다(8명), 그렇지 않다(6명), 매우 그렇지 않다(2명)로 답하였다. 학습

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그렇다(22명)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

고, 매우 그렇다(12명), 보통이다(12명), 그렇지 않다(6명), 매우 그

렇지 않다(2명)로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19명)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렇다(16명), 그렇지 

않다(10명), 매우 그렇다(6명), 매우 그렇지 않다(2명)로 답하였다. 

빙고에 대한 설문조사는 사용된 교육 도구의 효과에 대한 7개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흥미유발’이 3.94±0.82 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습효과의 유용성(3.74 ± 0.92)’, ‘학습

에 대한 관심도(3.72 ± 1.07)’, ‘지속성(3.55 ± 1.10)’, ‘필요성

(3.51 ± 1.01)’, ‘시간의 적절성(3.26 ± 1.02)’은 보통 이상으로 긍

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적 반영여부’는 1.40 ± 0.86 점으로 

매우 낮고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빙고의 결과 합계와 해부학의 성적의 상관관계를 분

석해보았다. 학생들의 성적은 28점에서 95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

다. 성적은 빙고의 결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r = 207, p = 0.088, Fig. 2). 빙고

와 성적을 비연속변수로 재분류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Discussion 

해부학은 의료관련법률, 의료와 관련된 국가시험과목 등에서 인

체 해부학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1]. 의과대학 학

생들이 해부학을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은 일반인에서 전문인으로 

이행하는 중대한 배움이며, 특히 해부학 실습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되는 사회화 과정의 시작점에 해당한다[5-7].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기초-임상통합과정을 거치면

서 해부학의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해부학에 대

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8]. 또한 해부학교실에서 주로 

같이 교육하고 있는 조직학 역시 해부학과 비슷하게 용어가 어려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문에 대한 어려움을 낮추고 학습효과

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흥미유발을 통한 창의적 교수법과 같은 

다양한 교육법을 도입하였다.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유발을 통해 스

스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효

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제안한 밥 파이크(Bob Pike)의 창의적 교수

법을 의학과 해부학 교육에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 

Table 1. Educational effect of Bingo in Anatomy class

Very agree (n) Agree (n) Usually (n) Disagree (n) Very disagree (n)
Useful 17.0% (9) 50.9% (27) 24.5% (13) 3.8% (2) 3.8% (2)
Grade 1.9% (1) 3.8% (2) 1.9% (1) 17.0% (9) 75.5% (40)
Interest 22.6% (12) 54.7% (29) 18.9% (10) 1.9% (1) 1.9% (1)
Continuance 15.1% (8) 49.1% (26) 18.9% (10) 9.4% (5) 7.5% (4)
Need 15.1% (8) 39.6% (21) 30.2% (16) 11.3% (6) 3.8% (2)
Concern 22.6% (12) 41.5% (22) 22.6% (12) 11.3% (6) 1.9% (1)
Time propriety 11.3% (6) 30.2% (16) 35.8% (19) 18.9% (10) 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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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ingo result and grade in 
Anatomy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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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3]. 
그 결과 빙고가 학습효과에 유의하고 흥미로우며, 필요성을 느

낀다고 답하였지만 성적에는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학생들

이 많았다. 이는 빙고가 흥미를 통한 학습 효과는 있으나 성적에 반

영되면 시험처럼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교육

에서 평가는 학습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9,10], 빙고는 

학생들에게 흥미유발을 위한 게임이라는 인식이 더 많기 때문에 성

적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듯하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보상이나 상

금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재미있게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강의에 보다 즐겁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장점이 있다

[11]. 
빙고의 결과 합계와 해부학 성적의 양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빙고를 통하여 수업 마지막에 그날 배운 내용

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은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과대학생들이 성적에 매우 민감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성적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고려해보아야 하겠다. 또는 성적에 부담을 주지않고, 학

생들의 학습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형성평가로서 빙고가 유용할 것

으로도 생각된다. 특히 빙고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학습에 대

한 피드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가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

이기도 하다. 따라서 빙고를 통한 학습으로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

는데 그치지 않고 학습효과를 얻기 위하여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을 보여준다[12]. 향후 빙고의 학습효과에 대해

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는 등의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빙고가 해부학교육에 효율적인 교수법으로서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창의적 교수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필

수 과목으로 해부학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빙고 이외의 다양한 교육법을 시

행하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의학교육에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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